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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머리에  

우리는 유리처럼 나약해

곧잘 깨져서는 서로를 할퀴네

절망처럼 검은 밤이면

서로의 체온 속을 파고들면서도

― 김윤아 ｢유리｣ 중에서

이 책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관한 치밀한 분석서나 

이론서가 아니다. 대신 신자유주의 체제가 오늘날 생활세계에 

남겨 놓은 심각한 감정적 폐해와 상흔을 추적하고 기록한 일

종의 보고서라고 해두자.

총력전total war과 흡사한 무한경쟁의 이념을 앞세워 신자유

주의 체제는 유동성과 유연성 그리고 혁신과 계발의 미덕을 

우리들에게 집요하리만치 다그쳤다.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

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,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천만한 

‘무無사회’ 상태로 주저앉고 말았다. 

게다가 경쟁에서 밀려난 숱한 루저loser들이 좀비 떼처럼 곳

곳에서 창궐했다. 그들은 잉여redundancy로 취급되거나 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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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내부의 악령 노릇을 떠안은 채 사회에 불안과 우울의 짙은 

그림자를 드리웠다. 

비루한 루저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증오와 원한의 

감정이다. 책을 관통하는 핵심어 두 개를 꼽는다면 역시 증

오와 원한이다.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오늘날 온갖 

혐오의 감정들, 이를테면 젠더혐오, 인종혐오, 계급혐오, 세대

혐오, 소수자혐오 등의 근원적 토대라고 판단한다.

사회를 그 뿌리에서부터 좀먹어 가는 증오와 원한의 감정을 

해소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

것일까. 그러나 책에서 그 근본적인 해법 같은 것을 제시하지 

못해 유감이다. 다만 다음을 강조하고자 했다. 

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취약성vulnerability을 

부정하지 말아야 한다. 곧 완전성에 대한 불합리한 이상을 접

고, <의존성=수치>의 도덕관념을 효과적으로 떨쳐내야 한다. 

그럼으로써 자기배려와 타자성(공유성)의 윤리가 함께 실현되는 

‘공감共感의 장場들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. 

물론 아직은 공소한 당위적 주장처럼 보인다. 마땅히 주장의 

실천적･정치적(윤리적) 근거들을 더 면밀히 살핀 다음 그것들을 

체계적로 정교하게 가다듬었어야 했다. 안타깝지만 미진한 부

분은 훗날의 과제로 남겨둔다.  

지난 10년간 감성인문학 Emotion-Humanities이라는 전인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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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의 영토를 그야말로 헤맸다. 좌고우면 와중에 신자유주의의 

문제를 겨냥하거나 내심 염두에 둔 글만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. 

내세울 게 없다. 그러나 나름의 진정성과 문제의식으로 신자유

주의의 폐해를 천착한 결과물이라고 스스로 위안해 본다. 

깜냥이 미치지 못함은 두고두고 부끄러울 일이다. 다만 이 

부끄러움조차 앞날의 공부를 위한 자양분이기를 감히 소망

한다. 이 자리를 빌려 집단지성의 가능성과 힘을 동시에 일깨

워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의 모든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

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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